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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6〉 캔버스에 혼합재료 72×144cm 2015

마크 로스코의 전의식적 색면회화부터 로버트 라이먼의 
모노크롬으로 이어지는 예술적 궤적을 수용한 김일권의 초기 
회화는 2개의 지배적인 색채로 가득 찬 직사각형의 캔버스로 
이루어졌다. 그 두 색은 캔버스를 수평으로 양분하는 구획선에서 
만나거나 그 언저리에서 뒤섞였다. 보다 확장된 방식을 도입한 
그의 근작에서는 순수한 색면이 오프셋 컬러의 간섭을 받아 
흐릿한 화면에 촉각적인 색채를 통한 깊이감이 더해졌다. 이 
회화들이 순수한 추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캔버스의 
넓은 색면을 가로지르는 구획선은 하나의 수평선으로 지각된다. 

1 / 3



그렇다면 김일권의 작업은 형식적, 개념적 차원에서 추상과 재현, 
형상과 배경, 현존과 부재, 존재와 무의 대립항들을 계속 오가는 
일종의 변증법적 회화라 말할 수 있다.

〈2015.01.26〉 캔버스에 아크릴릭 56×76cm 2014

이번 전시에서 김일권은 그의 이전 회화들을 전혀 다른 개념적 
방향에서 취합한 여러 작품을 선보였다. 양분하는 선을 지닌 
형식적 기법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비롭고 관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불투명한 막으로 그 표면을 덮었다. 이 신작들이 
추상화된 풍경으로 여겨진다면, 이 표면 효과는 캔버스에 깊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재현과 추상 사이의 긴장을 고양시키는 어떤 
안개를 창조해 낸다. 물론 그 안개는 형식적 기법이지만 여기엔 
이 모노크롬의 분위기에 스며든 어떤 의미도 있다고 여겨진다. 또 
다른 작품들은 덜 추상적으로 보인다. 그것들은 각각 다른 색채의 
배경 위에 검은 나무의 이미지가 그려진 2점의 작품이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를 연상시키는 이 두 회화가 환기시키는 것은 
불길한 정조가 아니라 잘려나간 나무의 멜랑콜리와 파토스다. 
작가는 침착하고 능숙하게 자연은 전혀 자연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듯하다. 왜냐하면 자연이란 문화가 붙여 준 이름일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가 사회적 함의를 들먹이며 예술적 상대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의 회화 속 나무에는 감성적이고 시적인 정취가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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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7〉 하드보드지에 유채 72×54cm 2014

이번 전시에서 형식과 개념 면에서 가장 야심 찬 작품들은 
혼합매체 작품들이다. 숲 속의 나무라는 모티프를 지속하고 
있지만 배경은 회색이며 두꺼운 백색 선이 중첩돼 있다. 인쇄된 
캔버스에 그려진 나뭇가지 이미지로 이뤄진 이 작품들에 끼어든 
백색 선은 다소 환각적이며 또한 그만큼 개념적이며, 나뭇가지와 
흰 선은 서로를 상쇄하지만 하나의 구성을 이루며 무리 없이 
어울린다. 기이한 방식으로 김일권은 이전의 회화적 전략을 
역전시켜 다시 취하는 일종의 뫼비우스의 띠와도 같은 궤적을 
그려 낸다. 즉 이전의 작품들이 먼저 순수 추상의 영역으로 나타난 
후 수평선을 지닌 풍경으로 번져 간다면, 위에 언급된 이후의 
작품들은 단호하게 재현적인 것에서 출발해 무정형적인 것으로 
변한다.

요컨대 전시에 선보인 작품들은 ‘선에서부터’라는 수수께끼 같고 
열린 결말을 지닌 전시의 부제를 잘 구현하고 있다. 김일권은 
그리는 행위의 역사적 양식들을 재구성해 나감으로써 회화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롭고 신선한 방식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이런 
시도는 분명 라스코 동굴에 그려진 선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선에서부터 출발한 김일권의 시도가 이제 가닿는 곳, 그곳은 바로 
무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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